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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Spell: Associative-Phonological Learning Method for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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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eign language learners want to remember newly learned vocabularies for as long as possible. As demand for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grows, effective ways of memorizing English vocabularies also attract much interest so that various methods 

and apparatus are developed in order to support effective memorization. In this research, we introduce a new way of memorizing 

English vocabularies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compared to an existing qualified method. Our study result shows that learners 

who memorize English words using our suggested method maintained a higher retention rate than those who studied using the 

existing method. From this research, we expect to gain new insights of effective way in learning English vocabul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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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외국어 단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는 새롭게 외운 단어를 가능한 오래 기억하기 원한다. 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수요가 늘면서, 효과

인 단어 암기 방안에 한 심 한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단어 학습자의 단어 암기 효율을 높이기 한 방안 

 학습 기기가 다수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고  어 어휘를 암기하고자 하는 한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한 새로운 어 단

어 학습 기법을 소개하고 그 효과를 기존 사례와의 성능비교를 통해 성공 으로 검증하 다. 실험 결과로부터 본 방법을 통해 암기 과제를 

수행한 학습자가 새로 암기한 단어들의 시간 지연에 따른 망각 정도가, 기존 방법을 따랐을 때보다 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단어 

학습자들이 보다 효과 으로 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키워드 : 어 학습, 단어 암기, 연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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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5)

인에게 지구 의 개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특히 

어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언어라는 주

장에는 이견이 없다. 어 능력의 요성이 이처럼 꾸 히 증

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학습자들은 학습과정에 시간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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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들일 뿐 아니라 단어를 효과 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

법을 활용하는 데 지 한 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단어 암기 효율을 개선하도록 돕는 학

습도구들이 국내에서 지속 으로 개발  개선되고 있으며, 

학습자의 제한된 인지  자원(cognitive resource)을 학습 시

에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학습도구를 개발하

는 인지  학습 과학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근래에는 

스마트 기기가 보 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매체  학습도구

에 쉽게 근할 수 있게 되면서, 학습자들은 이  세 에서보

다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학습에 친숙해지고 있다[1].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단어를 간단한 그림과 함께 제시

하여 학습자의 단어 암기 과정을 돕는 워드스 치(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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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가 출원되었다.1) 이 기기는 학습자가 암기하고자 하

는 단어를 한국어 뜻과 함께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묘사

된 그림을 제시하여 암기하도록 한다. 이는 학습자가 단어 

뿐 아니라 단어의 의미가 반 된 상황에 한 구체 인 이미

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같은 양의 단어를 보다 은 노력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시각  이미지를 통한 부호화 

략을 효과 으로 활용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워드스 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단어를 외우는 데 탁월한 학습효과를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외운 단어를 오랜 시간 기억하고 있

다는 결과는 조사되지 않았다. 특히 워드스 치의 경우 사용

자들로부터 긴 단어나 숙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철

자를 정확히 암기하기 힘들다는 단 이 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워드스 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

여 워드스펠(word spell)이라는 새로운 어 단어 암기 방법

을 제안한다. 2 에서는 련 선행연구  제반 지식을 기

술하 고, 3 에서는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반 하는 모델을 제시하 다. 한 4 에서는 실험 방법을 

기록하 고, 5 에서는 실험 결과, 6 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주제를 제안하 다.

2. 련 연구

학습자가 이미 친숙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암기하려는 단

어와 음운 으로 비슷한 단어를 문장과 함께 제공하면 단기

기억뿐만 아니라 장기기억에 있어서 효과 일 것이라는 가

설하에 본 연구진은 워드스펠이라는 새로운 단어 암기 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에서는 워드스 치  워드스펠

의 효과에 한 이론  근거들을 소개한다. 2.1 에서는 워

드스 치의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2.2 에서는 

학습자가 워드스펠을 활용함으로써 기 되는 효과에 한 

근거가 되는 이론을 제시하 다. 

2.1 인지 부하  이  부호화 이론

사람의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 안에

서 이루어지는 과제 해결 과정  요구되는 정신  부담을 

인지 부하(cognitive load)라 하는데[2], 학습 과정에 요구되

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능한 학습자의 인지 부하를 경감시

키는 것이 보다 효율 임을 보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3]. 

단어 암기 시에는 학습자의 인지 자원을 효과 으로 조

하여 인지 부하를 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단어 암

기 보조 도구들은 학습자에게 정보를 시각과 청각 등 서로 

1) English learning apparatus and system for supporting memorization of 
words using pictures - US 20110053124 A1

다른 채 을 통해 달함으로써 한 채 에 집 되는 인지 

부하를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다음 문단의 이

 부호화 이론은 워드스 치가 제공하는 학습 효율의 이론

인 근거가 된다. 

정보는 주로 시각  어문 부호로 표상되는데[4], 학습자

는 음운 연상(verbal association)  시각  심상(visual 

image)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지식을 확장해나갈 수 있다

[5]. 이  부호화 이론(dual coding theory)에서는 정보를 어

문 부호  시각 부호로 동시에 표상하면 학습자의 기억력

이 향상된다는 이 강조되었다[6]. 단어의 음운 정보뿐 아

니라 련 심상까지 같이 기억하는 경우에 단어 혹은 심상 

 한 가지만 인출해도 기억하고자 하는 정보를 재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한 정보를 표상하는 두 개의 기억 부호

를 갖는 것으로 그 정보가 재인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7]. 워드스 치의 성능은 이에 근거한 멀티

미디어 학습과정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학습도구

가 시각  청각 자극을 포함한 다  매체 유형을 제공하고, 

학습자는 주의 집 에 의해 시각  청각기 을 선택 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8]. 

사용자는 때때로 시각  자극에 내재된 암묵 인 표 보

다 문장에서 명시된 상황의 의미를 더 명확히 이해한다. 때

문에 그림은 단기 으로 기억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명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문장은 처음 기억하기는 어

렵지만 한 번 기억을 한다면 그 형태가 명확하게 남는다[9].

구체 인 단어(concrete word)보다 추상 인 단어(abstract 

word)에 한 정확한 의미 달이 어렵다는 연구도 있다

[10]. 따라서 사용자들이 추상 인 의미를 암기하고자 할 때

는 단어의 의미가 그림으로 제시되기보다 명시 인 문장을 

통해 달되어야 더 쉽게 이해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특히 고  단어를 암기하는 상황에서는 고  어휘에 자주 

나타나는 추상 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달하기 해서 

의미를 그림이 아닌 문장을 통해 표 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단어들은 문맥의 의미를 악하는 행 에 의해

서 학습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체 문장을 습득하는 것이 

각 단어들을 개별 으로 외우는 것보다 효율 임을 보인 연

구도 있었다[11]. 

한, 새로이 한 단어에 한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 

학습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어 단어와의 연상 계를 이

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단어를 외울 때 이

미 잘 알고 있거나 친숙한 단어가 새로 학습하려는 단어와 

철자가 비슷할 경우 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으나[12], 워

드스 치에서는 이처럼 학습자의 사  지식을 활용하여 암

기를 돕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추가 으로, 단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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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별 으로 암기하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

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3]. 이는 단

어 각각을 따로 암기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 아는 단

어와 모르는 단어를 조합하여 구성된 문장을 학습하는 것이 

더욱 효과 임을 시사한다. 

에 기술한 것처럼, 학습자가 정보를 암기하고자 할 때  

본 에 기술한 여러 부호화 략을 활용하면 암기 효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시  인 단어 암기도구인 워드스 치에서 제공하

지 않는 부호화 략을 도입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이 

모델이 워드스 치에 비해 학습자의 암기 효율을 얼마나 증

시킬 수 있을지 측정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어 단어를 암기한 학습자는 같은 단

어를 워드스 치를 이용해 암기한 학습자보다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새롭게 제시된 방법을 이론 으로 뒷

받침하는 련 연구 내용은 다음 에 제시하 다. 이후 

의 실험에서는, 제시된 이론을 모두 반 한 학습 모델을 구

성하여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2.2 부호화 략

Fig. 1에서 보듯이, 학습자는 정보를 감각기억(sensory 

memory)으로부터 단기기억(STM: Short Term Memory)로 

보내는 과정, 그리고 단기기억으로부터 장기기억(LTM: 

Long Term Memory)으로 보낼 시에 사용하는 부호화 략

(encoding strategy)에 따라서 기억의 명확성과 지속 시간이 

상이해지는데, 이때 부호화 략을 어떻게 활용하 느냐에 

따라 학습자가 암기하는 정보의 질과 양을 향상시킬 수 있

다[14]. 평균 정도의 지능을 가진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도, 

부호화 략을 습득한 경우에 이 보다 기억력이 월등히 향

상되었다는 보고가 있다[15].

Fig. 1. Encoding

학습자가 정보를 처리하며 부호화할 때, 정교한 부호화

(elaborative encoding) 략을 사용하면 기억력 향상에 도

움이 되는데[16], 정교한 부호화 략을 사용하여 연 학습

(associative learning)을 실시하면 이미 친숙하고 연  계

가 있는 것들을 함께 학습하게 되어 학습 효율이 상승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17]. 이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

는 사항으로 학습자가 이미 친숙하게 인지하고 있는 단어들

을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학습자의 단어 

암기력을 향상시키는지를 악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특히 외국어 단어 학습에 있어서는 단기 음운 장

(short-term phonological store) 능력이 매우 요한 요인이

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18]. Todd M. Bailey는 소리

의 순서의 정도가 한 언어에서 단어의 형 인 특징이고, 

이것을 ‘wordlikeness’라는 개념이라 명명하며 이것이 단어 

습득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19]. ‘wordlikeness’는 한 

언어에서 소리의 순서의 가능성에 한 음성학  지식과 같

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음성학 으로 비슷한 

단어가 함께 제시된다면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 데 효과

일 것이라 기 할 수 있다[20].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워드스펠은 에서 소개된 이론에 기

반을 두고 제작되었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미 친숙하게 인

지하고 있으며, 암기하려는 단어와 음성학 으로 비슷한 단

어를 문장과 함께 제공하면 단기기억뿐만 아니라 장기기억

에 있어서도 기존의 암기도구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일 것

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워드스펠은 학습자가 단어 하나를 

암기하도록 하기 해 하나의 단어카드를 제시하는데, 여기

에는 암기하고자 하는 단어, 발음기호, 한국어 뜻, 철자가 

비슷한 어 단어, 그리고 세 개의 어 단어로 구성된 

시 문장  한국어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철자가 

비슷한 어 단어는 암기하려는 단어와 앞 철자가 최소 3자 

이상 일치하는 것을 기 으로 선정하 다. 철자가 비슷하면 

음운 으로 유사할 가능성이 비교  높다고 보았고, 따라서 

철자의 유사성을 이용해도 암기하고자 하는 단어의 음운

인 유사성을 떠올릴 가능성 한 높을 것으로 기 했다. 

나아가 부호화 략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해 학습자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기본 단어(철자가 비슷

한 어 단어)를 암기하고자 하는 단어와 함께 제시하고, 

두 단어가 의미 으로 어우러진 짧은 시문을 제시하여 학

습자가 단어의 의미  쓰임을 구체 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깊은 수 의 의미처리(deep processing)를 

통해 학습자가 정교한 부호화 략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단어 암기 방안을 사용하는 학습

자는 등 단어가 아닌 고  단어를 암기하고자 하는 것으

로 제한하 는데, 학습자가 암기하고자 하는 단어의 추상성

이 높아질수록 이미지를 활용한 부호화 략의 효용은 감소

할 것이므로, 학습하고자 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형

태로 제시하여, 단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

록 하 다. 

다음 에서는 본 연구진이 제안한 방안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하여, 기존의 효과 인 어 단어 학습도

구로 사용되는 워드스 치에 한 암기 효과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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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에게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방법으

로 단어 암기를 하도록 하 는데, 이때 조군의 피험자들

은 워드스 치를 이용하여 암기하도록, 그리고 실험군의 피

험자들에게는 워드스펠을 이용하도록 지시하 다.

워드스펠(실험군)의 성능을 워드스 치( 조군)와 비교하

기 해 총 2번의 실험을 진행하 다. 2번의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단어 의미 암기 정도, 단어 철자 암

기 정도, 단어 암기 몰입도 이 게 세 가지이다. 

본 실험에서는 표  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 

단어 세트로부터 무작 로 25개의 단어를 표집한 뒤, 이를 

각각 워드스 치에서 제시하는 형태  워드스펠에서 제시

하는 형태로 표 하 다. 각 방식은 학습자에게 단어카드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Fig. 2에서 보듯이, 조군(control group)의 암기 기기로 

활용될 워드스 치는 학습자가 암기해야 할 단어가 왼쪽 상

단에 표기되어 있고, 이에 한 한국어 뜻이 오른쪽 에 

표기되어 있으며, 단어의 쓰임을 묘사하는 그림이 앙에 

제시되어 있다. 

Fig. 2. Word card for Control Group

Fig. 3. Word card for Experimental Group

Fig. 3에서 보듯이, 실험군(experimental group)의 암기 

기기로 활용될 워드스펠의 시는 조군이 사용하게 될 워

드스 치의 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암기해야 할 단어

가 왼쪽 상단에, 이에 한 한국어 뜻이 오른쪽 에 표기

되어 있으며, 시 앙에는 암기하게 될 단어와 앞 철자가 

어도 3 자 이상 일치하는  단어를 임의로 선정하여 

배치하 다. 한 두 단어를 모두 포함하며 의미 으로도 

연결이 되는 순서 로 배치한 시 문장과 그 해석문을 

앙 하단에 제시하 다.

4.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학습도구가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하

기 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PBT(Paper Based 

Test)로 진행된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의 단어 망각 정도를 

측정하기 해 총 2회의 실험을 수행하 는데, 둘째 실험일

은 첫째 실험일과 일주일 간격을 두고 수행되었다. 

조군과 실험군 내의 피험자 수는 각각 14명으로 조정하

다. 첫째 날 실험에서, 두 그룹의 피험자들은 사  단어 

암기 정도를 측정하기 해 Fig. 4에서 제시한 양식의 비 

테스트(Pre-test)를 거친 후 실험에 임하 다. 

Fig. 4. Pre-test

피험자들의 기본 단어 암기 수 을 평가하는 목 으로 

시행한 사 시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본 실험에서 암기하게 

될 총 25개의 GRE 단어의 뜻을 사  학습이 없는 채 어

보도록 하 다. 실험에 앞서 조군과 실험군 간의 GRE 

어 단어에 한 배경지식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

험을 진행하 다. 즉, 조군(워드스 치)에 속한 피험자들이 

평균 2.07개(표 편차: 1.73)를, 실험군(워드스펠)에 속한 피험

자들이 평균 2.36개(표 편차: 1.60)의 정답을 맞히었다. 

이후 각 그룹에게 단어카드 시를 보여주며 활용 방법을 

설명한 뒤, 실제 테스트를 한 25개의 단어카드 세트를 제

시한 후 25분간 암기하도록 하 다. 이때, 학습자가 본래 가

지고 있던 암기 략을 따르지 않고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

도록 유도하기 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

다. Fig. 5와 같은 정답지(answer sheet)를 제시하고, 각각

의 단어에 해 워드스 치는 앙에 제시된 그림이, 워드

스펠은 앙에 제시된 문장이 암기해야 할 단어의 의미를 

하게 반 하고 있는지를 Likert Scale[21]로 평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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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gree of Immersion Checklist

Fig. 6. Reading Task for Retroactive Interference

지시하 다. 더불어, 평가한 이유에 해서도 개조식의 한 

문장으로 작성하도록 하 다. 

Fig. 5. Answer Sheet

각 그룹의 실험자들은 주어진 단어를 주어진 방식으로 

암기한 직후, Fig. 6과 같이 읽기 과제로 제시된 역행간섭과

제(retroactive inference task)를 약 1분여 간 수행하도록 지

시받았다. 이를 통해 피험자들의 단기 작업기억(STM)에 

장된 정보를 제거하고 장기기억을 통한 재인 정도를 측정하

고자 하 다. 

이어서 피험자들에게 Fig. 4의 사 시험과 동일한 형식으

로 제시된 사후 테스트(Post-test)를 5분간 실시하 다. 그

리고 각 방식에 하여 Fig. 7과 같은 형식으로 몰입 정도 

설문을 마친 후 귀가 조치하 다.

1주일 뒤 실험자들은 같은 형식의 Post-test를 통해서 암

기한 단어의 철자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다음 

Fig. 8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 다. 이어서 피험자들에게 다

시 Fig. 4와 같은 양식으로 제시된 사후 테스트를 5분간 실

시하 다.

Fig. 8. Spelling Test

5. 실험 결과

5.1 단어 의미 암기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피험자들에게 각각 제시된 암기 방식

을 사용하여 단어를 암기한 후에 Post-test를 시행한 결과 

총 25개로 제시된 단어 세트로부터 워드스 치를 사용하여 

암기한 피험자 그룹은 평균 19.93개(표 편차: 6.15), 워드스

펠을 사용하여 암기한 피험자 그룹은 평균 18.14개(표 편

차: 5.42)의 정답을 맞 서 조군(워드스 치)이 약 1.79개 

정도 많은 수의 정답을 맞힌 것을 볼 수 있다.

일주일 후에 다시 피험자들을 모아 첫 번째 단어 암기 시

험과 동일한 시험을 시행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조군의 

피험자들은 평균 10.79개(표 편차: 7.13), 실험군의 피험자

들은 평균 11.93개(표 편차: 4.81)를 맞 서 두 집단 모두 

첫 번째 단어 암기 시험보다 결과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

으며, 이번에는 실험군(워드스펠)의 결과가 약 1.14개 정도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주일 후의 실험 결과는 일주일 

 시험 비 어 단어 25개  6∼9개가량의 단어를 망각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집단이 암기한 단어들의 시간에 한 망각 정도를 확

인하기 해 첫 번째 사후시험 결과와 두 번째 사후시험 결

과의 차이를 분석하 다. 암기 7일 뒤의 조군과 실험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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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 of Immersion Survey

Fig. 9. Post-test Result (After 1-week) 

수행능력이 첫째 날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기는 하 으나, 

각 집단이 잊어버린 단어의 수는 조군이 평균 9.14단어(표

편차: 5.48), 실험군이 평균 6.21단어(표 편차: 3.83)로 실

험군에서 약간의 향상을 보 다. 결론 으로 워드스펠(실험

군)을 활용하여 암기했을 경우, 워드스 치( 조군)보다 조

 덜 망각하게 되는 경향은 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value가 0.1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t=1.6404, df=26, p-value=0.1).

5.2 단어 철자 암기 결과

단어 철자의 암기 정도를 볼 수 있는 총 25개의 객 식 

문제를 측정한 결과는 워드스펠이 평균 22.42개(표 편차: 

1.55), 워드스 치가 평균 21개(표 편차: 3.33)로 워드스펠

(실험군)이 약 1.42개 정도 앞서는 것을 알 수 있다.

5.3 단어 암기 몰입 결과

단어 암기의 몰입도는 설문지 형식을 통해 측정하 고, 

그 결과는 Fig. 10과 같다. 

설문에 한 답은  그 지 않다(1)부터 매우 그

다(5)까지 1∼5 스 일로 측정되었다. 를 들어, 4번 설문

지의 내용을 보면 ‘나는 이 과제에 집 하기 쉬웠다.’라고 기

술되어 있는데 이에 조군(워드스 치)의 피험자들은 평균 

4.57(표 편차: 0.51), 실험군(워드스펠)의 피험자들은 평균 

3.89(표 편차: 0.81)로 Fig. 10의 결과와 같이 체 인 질

문에 하여 조군의 피험자들이 실험군의 피험자들에 비

해 체로 더 과제에 깊은 몰입감을 느 다고 응답했다. 워

드스 치에서 사용하는 그림 요소가 사용자들의 몰입을 증

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향후 과제

본 연구진이 기 했던 로 워드스펠이 워드스 치에 비

해 망각 정도와 철자 암기 결과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 지

만, 피험자들이 서로 다른 암기 기법을 통해 얼마나 많은 

단어를 기억할 수 있는지에 하여는 기 했던 것보다 실험

군과 조군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두 집

단의 몰입도 차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각각의 단어 암기 과제에 한 몰입도 설문 결과에서는 워

드스 치가 더 나은 결과를 보 다. 즉, 피험자들이 워드스

펠을 이용하는 데 덜 몰입한 결과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내는 데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을 통한 암기는 비록 구체 인 형태로 기억하기 어렵

고 암기한 의미가 사후에 왜곡되기 쉽다는 약 이 있으나, 

단기 인 효과를 보는 데는 여 히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워드스 치가 워드스펠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인 것은 그림을 통한 단기 인 암기가 더욱 수월했기 때

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림을 통해 단기기억에 장되

는 암기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암기한 단어 목록에 한 망각 정도에 

을 두었을 때는, 실험군의 피험자 집단이 조군보다 더 많

은 단어를 장기간 기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Fig. 9에

서 알 수 있듯이 장기 인 으로 보았을 때 을 통해 

암기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기억을 남기는 데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워드스펠에서 사용하는 문장이 실험자들로 하여  

더 몰입할 수 있는 문장으로 체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 상할 수 있다. 를 들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암기할 단어 외에는 가능한 구체 인(concrete) 단어들로 

구성한다면 학습자가 련 심상을 떠올리기 수월하도록 유

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워드스 치의 장 을 살려, 학습

자에게 워드스펠에서 제시하는 문장을 히 묘사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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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제공한다면 보다 효과 인 암기도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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